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등록 카드와 중보기도카드를 작
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oom 접속은 ID:701 256 8865 PW: Jesus 혹은 042061

2.  금요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로 변경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교회에서 온
라인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E-transfer 헌금 안내: 
NAME: Dartmouth Korean Church     notify recipient by Email
email: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phone:9027463566
Security Question: Our Savior      Security answer: Jesus

2022. 11. 13.  276호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1:00PM 본당    청소년교회 9:00PM 토 (ZOOM)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570 1,2,26,32,34,54

감사 헌금 CD $15 1,2

십일조 CD $200 1,8

특별헌금 CD $200 50(렌트비)

기타 CD $808.36 53

장년 출석 7 어린이 출석 8

http://www.dartmouth-k-church.com
mailto: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다트머스 한인교회 주일예배

요한계시록 6:1-17
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
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
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
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1)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1)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
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들로써 죽이더라
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
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
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
겨지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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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칼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에 속하는 부분으로 마지막 때

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력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진행되게 될 이 3 그룹(인, 나팔, 대접)을 어
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곱 나팔을 불게 되고 일곱 번 째 나팔이 불릴 때 일곱 대접이 부어지
는 진행은 이 3가지 심판이 독립적인 3개의 심판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때 계시록 6-16장까지가 사실 일곱 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심판을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점진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3 심판은 전진할수록 
종말에 가까워지며 계시는 보다 선명해지며 종말을 향해 갈수록 고통의 양상은 더 심화되고 사단에 대
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상적인 데서 심층적인 것으로 전진해 갑니다. 두 번째로 이 3 심판을 반복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반복적인 해석법이 있다. 이는 인, 나팔, 대접의 환난들이 각기 3가지 시선으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각 3 심판들 속에서 반복과 병행이 발견되
며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두 환상이 동시에 평행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난 뒤 세상이 마지막인 거 같았는데 잠시 휴식이 있고 일곱 나팔이 전개되고 6번째 나팔은 그리스
도의 재림을 인도하는 최후의 승리를 외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광경에서는 아직 재림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려지고 7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7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다 되었다”고 한 뒤 세상의 끝이 아
니라 바벨론의 멸망의 묘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서야 그리스도의 승리가 재현됩니다. 

그러나 이 3심판을 한 가지의 심판에 대한 3가지 시선으로 보기에는 모순점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로 우리는 3가지의 심판이 반복되기도 하면서 전진도 있음을 생각하며 점진적인 나선형 묘사로 이해하
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 ‘나팔’, ‘대접’으로 계시하셨을까? ‘인’은 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인봉되었음에서 유래하며 ‘인’이 떼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워하신 예정과 계획이 온전하게 실행됨을 
상징하며 ‘나팔’은 에스겔의 말한 바 파수꾼의 나팔에서(겔33장) 유래하며 이는 죄인에 대한 경고를 뜻
합니다. ‘대접’은 계 14:10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유래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
님의 불가항력적인 진노의 실현을 뜻합니다. 즉 ‘인’은 심판의 대략적인 개관(Announcement), ‘나팔’
은 심판의 직접적인 소개(Introduction), ‘대접’은 심판의 철저한 실현(Actualization)입니다. 

일곱 인은 1-6번째 인까지를 주로 재림 전의 여섯 가지 징조를 밝히며 7번째 인은 (7나팔, 7대접)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다룹니다. 전자는 신자나 불신자 공통되게 임하며 후자는 특히 
불신자들이 받을 고통을 다룹니다. 전자를 인간의 죄로 인해 오는 자연적인 심판(롬1:24)로 보고 후자
를 회개를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7인은 복음서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말씀(소묵시록)들과 일치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인: 첫째 생물의 부름에 흰 말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김. 이는 국제적인 전
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팔디아 군대(활쏘기의 명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 인: 둘째 생물의 부름에 붉은 말과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칼을 
가짐. 이것은 내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내란과 혁명 배신과 쿠데타 등으로 국내 적인 소란을 뜻합니다. 

세 번째 인: 셋 째 생물의 부름에 검은 말과 그 탄 자과 저울을 가지고 나옴. 이는 경제적인 기근을 
뜻하며 한 데나리온 (하루 품 삯)이 밀 한되요. 보리 석되이 되는 것으로 10-12배의 인상이다. 감람유
와 포도주는 이 심판에서 제외됨으로 기근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 인: 넷째 생물의 부름에 청황색 말과 그 탄 자(사망)가 나와 땅의 1/4의 권세로 검과 흉년
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하나인 질병, 온역을 뜻 합니다. 사망
(사나토스)는 온역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보
복)을 요청하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옷)을 주시며 잠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하
심. 이는 기독교가 받을 박해를 뜻하는 것으로 수 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
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 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고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영혼을 거룩한 재물로 받으셨음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인: 큰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바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며 산과 
섬이 옮겨짐. 이것은 온 우주적인 이변 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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